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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족음악회 음악의 숲으로 가다' 관람후기
2015.10.24 조회수 124 등록자 김경아

매번 느끼는 거지만 음악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

공연관람에 대한 기대는 자잘한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만 아무래도 주 중의 공연은 괜시리 바빠지고 버스 시간에 몸을 맡

기려 아이들을 다그쳐서 데려오려면 이래저래 지치기 쉽상이었다.

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공연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밟아올라가다보면 또다른 세계에 온 듯한 마음이 생기고 차츰

음악의 선율에 빠지다 보면 나의 지쳤던 일상과 힘듦은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음악 속에 녹아버려 연주자의 손놀림 하나

하나, 성악가의 입모양까지 자세히 주시할 여유까지 생기는걸 느낄 수 있었다.

수준 높은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의 클래식 연주는 제목은 몰라도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능숙한 솜씨로 연주

해내어 더할 나위없는 감동을 받았지만 가족음악회인만큼 클래식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까지 덧붙여서

음미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었으면 좋았을 걸, 연주자도 숨 쉴 틈 없이 연주하시어 힘드시지 않을까?하며 오지랖넓은 나

는 괜한 걱정까지 했다.

그들의 마지막 연주곡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스케르쵸는 처음 들어봤는데도 너무 좋아 앵콜을 외쳤을 때

내심 그 곡을 연주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미리 준비된 앵콜곡은 짜여진듯한 기획인 것 같아 관객과의 소통을 위

해서라도 앵콜의 뜻을 새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다음으로 이름도 고우신 소프라노 정별님의 익숙한 대중적인 곡을 소프라노의 음색으로 들으니 이 또한 색다른 맛을 선

사했다.

그래도그래도 언제나 스타는 마지막에 나온다는 진리는 맞는 말인 것 같다.

시원시원한 이목구비만큼이나 바리톤이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풍부하고도 섬세하고도 짜릿한 고음과 무대매너도 가히

압도적이고 목포 첫 데뷔무대에서 말솜씨까지 어쩜 그리도 좋은지 뮤지컬 배우까지 겸하시는 바리톤 안갑성이라는 사

람을 알게 된 것이 그의 노래 To where you are처럼 안갑성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바리톤 안갑성을 잊지 못할 것 같

다는 예감이 마구마구 파고들었다.

짧은 아쉬운 공연이지만 '음악의 숲' 속을 거닐며 피톤치드를 듬뿍 마시고 삶을 재충전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관

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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